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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억 서민금융 출연… ‘금융판 이익공유제’ 10월부터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이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내게 될 금융사의 출연요율은 0.03%로 정해졌다.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연간 2000억원 가량의 정책서민금융 출연금 내게된다.

10명 중 7명은 변동금리…금리인상 대비책 조만간 나온다 e대한경제

지난 4월 말 기준 신규 취급된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를 선택한 대출자의 비중은 73.0%로, 1년 전에 비해 11.5%포인트 급증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 리스크에 대비한 대출상품 개편안 발표 예정. 현재의 차주 조건을 확대하고 금리상승 제한 폭을 확대하는 게 골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하나銀, 'DLF 자율배상' 사실상 완료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DLF 자율배상을 사실상 완료. 우리은행은 현재 DLF 자율배상 대상 고객 661명 가운데 651명에 대한 자율배상을 완료

하나은행도 현재 DLF 자율배상 대상 고객 1583명 가운데 1578명에 대한 자율배상을 완료했다. 완료율은 99.7%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다음달 재개 서울경제

올 4월 예보가 보유한 지분 2%의 시간 외 매매(블록세일) 이후 잔여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록업)가 7월 9일 해제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15.25% 잔여 지분에 대한 매각 절차도 다시 시작

'공모주 철새'에 통행료…삼성증권, 청약 수수료 신설 머니투데이

삼성증권이 공모주 일반 청약 수수료를 신설했다. 한국투자증권, SK증권에 이어 세번째

증권사들이 일제히 청약 수수료 신설 검토에 나선 건 균등배분만을 노리고 뛰어드는 '공모주 철새'에게 통행료를 받는 한편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코로나 백신효과’ 보험업계 해외진출 채비 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해외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내외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위험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 때문

6월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 코리안리 등 보험사들이 해외 직원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카카오 보험사 등장하나…예비허가 심사 9일로 조선비즈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손해보험사의 예비허가가 이번주 나온다. 빅테크 기업의 보험사는 처음이라 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심사 심의안건이 상정. 지난해 12월 29일 카카오손해보험 주식회사 설립 예비허가가 신청한지 반년만

차보험 4년만에 흑자 기대감…"코로나·잦은 비에 사고↓" 연합뉴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 아래로 떨어지며 흑자 구간에 진입

8일 손해보험 각사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지난달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1∼79.8%로 잠정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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